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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化國民을 위 한 語文政策을 생 각한다 

-文化部의 新設에 즈음하여-

柳 ￥훌 相

(중앙대 교수 · 국어 학) 

第 6 共和園에 들어서 우리의 國基를 다지고文化民族으로서의 긍지를삼 

으며 밖으로 韓民族의 文化的實體를 顯錫하기 위하여 政府의 한機構로文 

化部를 신설하였다. 뒤늦은 감이 없지 않으나 時宜를 얻은 척철한 조치라 

환영하는 바이다. 1948 년 우리 나라 政府가 수립된 이후 몇 차례에 걸쳐 

政府의 조직이 바뀌었고， 한때는 文數部가 文化와 敎育올 관장하던 때도 

있었다. 또 다른 한때는 文化公報部라 이름하였지만 政府의 代辯機關 노 

릇에 그찬 척도 있었다. 文化公報部는 ‘Ministry of culture and informa

tion' 으로 번역되었는데， 여기서 ‘文化’란 설체가 言짧 · 放送 文化의 헤 

두리를 벗어나지 못하였다. ‘文化’란 말을 廣議로 해석할 때 그것은 우리 

生活擺式의 總合이라 할 것이다. ~뾰久한 역사와 전통을 이어받은 우리에 

게 우리 나름의 독특한 삶의 툴〔格式〕들이 알게 모르게 이어져 온 것인데 

그것들이 바로 우리의 文化遺塵인 것이다. 文化는 이것을 다시 無形的인 

것과 有形的인 것으로 나눌 수 있는데 앞엣 것은 이른바 精神文化요 뒤엣 

것은 쩌質文化인 것이다. 時代의 狀況에 따라 우리의 정신도 바뀌고 우리 

7} 사용하고 있는 器具들도 바뀌게 마련인 것은 당연한 역사척 변혁의 귀 

컬인 것이다. 하지만 文化의 主柱를 이루는 精神은 民族의 主體인 우리의 

마음가짐 그것아기 때문에 뀔德언 것이다. 우리가 많은 경비와 노력을 들 

여 韓國精神文化닮究院율 創設한 것도 바로 民族主體로서의 中心思想을 

계숭 • 말전시키고자 함에 그 本릅가 있었음이 분명하다. 여기서 그 돼究 

廳이 .당초의 뭇에 맞게 사업올 천개하였는가의 與否를 말하고자 하는 것 

운 아니냐， 精神文化의 本山의 소임을 다하였는가를 검토하는 것은 앞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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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위하여 요긴한 일임에 틀림없다. 우리 민족이 韓服을 양복으로 바꿔 업 

었다고 하여 마음의 기둥이 이래저래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더구 

나 국제화시대에 첩어 들어 변혁의 큰물컬과국제간의 다면 정혹￡로 개체 

의 보존이 어려워지는 오늘날의 상황에 었어서 말이다. 물질 문화는 생활의 

펀의에 따라 寶利에 맞게 改裝되게 마련이지만 그것들을 지배하는 基흩思 

-想은 우리의 바른 精神 그것인 것이다. 이런 視覺에서 볼 때 새로 발족한 

文化部는 우리들의 눈에 보이는 文化財의 收給에 힘을 쏟을 것은 물론이 

거니와 그려한 遺塵 속에 담겨지고 숨겨진 無形의 精神文化가 더더욱 값 

진 것임을 확인하여 발굴하고 계승 발전시켜야 할 것A로 믿는다. 필자는 

우리 文化의 전반척 상황에 대하여 容顧할 知識이나 見짧을 지니고 있지 

않다. 다만 우리의 文化를 개발하고 발전시키기 위하여 文化部가 취해야 

:활 하고많은 政策 가운데 우리 문화 국민들이 기대야 할 語文政策에 대하 

‘여 몇 가지 論及하고자 한다. 

R 

/익히 알고 있는 바와 같이 우리는 긴 역사를 통하여 우리말을 우리 S홈 

홉에 맞추어 바르게 척을 글자를 지니지 못하였다. 냐닷말을 척을 수 있 

→는 글자〔文字〕라는 도구를 지니지 못하였기 때문에 소리에 따라 척어야 

할 말들이 文法性이나 音輯體系가 다른 이웃나라의 글안 漢文으로 훨;譯 

;.(뭇옮김)되어 15 세기 중엽까지 이어져 왔음이 사실이다. 15 세기 중엽에힘11 

:民正音이 창제되어 훌륭한 글자를 지닌 뒤에도 그러한 文化的짧빼은 1910 

-年代까지 우리 사회를 지배하여 왔던 것이다. 이러한 漢字와 漢文에 의 

한 文字生活이 필연적으로 大쨌的文字生活로 확산될 수 없었고 少數의 션 

돼된 사람〔이른바 士類〕의 專有物 내지는 獨러文化가 되어 왔던 것이 엄 

연한 사실이다. 그러다가 1945 년에 解放을 맞아 급진척으로 民主時代에 

갱어들연서 市民社會의 幕이 열리자 다수인 市民中心의 文化改造論이 주 

장되고 文化主體가 大쨌이어야한다는 解明論理가 판을치연서 한글專用論 

、이 27~ 를 들기 시착하였다. 華新과 保守의 對立的樣相으로 격화되었고 어 

-디까지나 理性的으로 해결되어야 할 중대한 문제가 드디어 감정적 대립A 

로 치닫게 되었다. 그 때까지의 우리의 記寫現實이 非民主的이요 反民쨌的 

‘이라는 輪理가 大勢를 형성하고， 漢字를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의 數的

-훨比률 근거하여 민주화를 부르짖고 아울러 感情的인 離反의 짧理가 상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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척인 ζl 젓이 

2. 제 6 호 으l 



요， 애 

제약하는 

위라 규청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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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금이 뢰11民IE흘을 창제 하여 

국민학교도 아닌， 

다. 교육에셔의 

수있다. 世宗

뽕問(당시는 性理學)

깊은 

문화유산과의 차단행 

λ1 

비는 이 u1 흥미 월은 고질화된 논쟁이다‘ 이 문제는 이미 1971 년 9 월에 

었은 이 나라의 文化司令짱이라 할 學術院의 總、理훌에의 홈申으로 판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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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 것이다. 國民學樓로부터 단계적으로 교육을 실시하되 高等學俊까지어P 

최 소한 1, 300 字를 가르치도록 한다는데 대 해 ‘全的으로 餐成한다’ 는 댐 

信이 그것이다. 그러나 學術院에 구한 총리실의 짧問은 컬국 유야무야로 

돌아가고 말았다. 다만 남은 것은 黑白으로 맞서는 餐反의 對立的인 意見

의 명행선뿐이었다. 이제는 法律 第 6 號에 대한 명백한 有權的解釋을 앨 

어내어야 하며 그 適用範圍가 확정지워져야 할 때이다. 

3. 文ft部의 當面課題

어떤 새로운 施策이 文化의 後退를 가져온다고 가청할 때 그 정책은 분 

명 오도된 것으로 단정해서 잘못이 없을 것이다. 文化는 下向調整을 통하 

여 격i準化될 성질의 것이 아니라， 前向的인 발전을 통하여 t훌散되어야 하 

는 성질의 것이다. 文化傳播의 -般的公式이 낙하산처럼 위에서 아래로 

내리퍼진다는 것은 수정할 수없는 鐵則이다. 文化의 않軍이 少數의 옐리 

트라는 이론을 看過해서는 안 된다. 우리 文化의 후퇴가 흡級文化의 創遺

機關인 敎育機關에서의 語文政策에 一因이 있었다는 것을 거울삼을 필요 

가 있다. 國民文化， 大쨌文化와 상관하여 文化部가 취해야 할 言語文化政

뚫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거론될 수 있다. 

(가) 맞춤법 훌用의 생 활화 

(냐) 표준어의 보급화 

(다) 국에의 로마字 표기의 통일 

(라) .用흩字률 위한 社會敎育

(마) 한국어대사전의 현찬 사업 

(바) 독서의 생활화률 위한 시설의 확충 

둥올 들 수 있다. 위에 든 각 함에 대하여 간단히 의견을 덧붙이고자 한 

다. 

(가) 맞충법의 생활화 

‘한글맞춤법’은 대한민국 국민이 우리말을 척을 척에 준용하도록 정부 

가 법으로 청해 놓은 바른 표기볍이다. 그리고 1989 년 3 월부허 준용하도 

록 되어 있는 터이다. 良法이야 말할 나위가 없지만 비록 惡法이라 하더 

라도 법은 법이다. ‘한글맞춤법’에 대하여 항간에서 일부의 사랑들이 이 

러풍저러풍 하는 말이 있다는 것을 듣고 있다. 또한 그러한 말 가운데 一

理가 없는 바 아니다. 무릇 모든 법률이 다 그렇듯이 맞춤법의 규정들。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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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天衣無隨’이란 말쳐럽 盡善盡美하여 완전무결할 수가 없는 것이다. ‘법’ 

으로 결청한 이상， 다시 법으로 개갱을 하기 천에는 이 맞춤법에 따라 표 

기해야 한다는 것은 국민적인 상식에 속하는 것이다. 우형문화재 제 1 호 

라 이롤 만한 글자를 가지고 글율 껴는데 있어 국가적안 통일을거하는것 

은 모든 문명 국가들이 따르고 있는 文化의 常道이다. 국토가 남과 북으로 

양단되어 맞춤법도 각기 다르게 규정되어 있다. 남북의 다른 표거의 방법 

둥은 전문언들에 의하여 계속 연구되어야 할 사항들이며， 우리는 우리 나 

라에셔 청한 맞춤법에 따라 바르게 적도록 계도하여야 한다. 이것은 文化

國民의 첫 교양이다. 文化部는 학교에서의 각종 교과서나 신운들만이 지 

컬 성질의 것으로 소훌히 여기지 말고 휴대에 펀리한 크기의 ‘맞춤법 펀 

람’ (가칭) 같은 것을 만들어 널리 홍보하여 국민척안 준용이 이루어지도 

록 제도하여야 할 것이다. 다시 강조하거니와 오늘의 맞춤법은 ‘案’이 아 

니라 대한민국 청부가 만든 ‘法’이란 사실이다. 

(나) 표준어의 보급화 

‘표준어’의 실체가 무엇인가 하는 것은 훌定된 標輝語에 의하여 규갱될 

수밖에 없다. 펀의상 표준어를 語윷와 發音의 두 측면에서 볼 때， 語윷는 

훌定을 거쳤껴 때문에 큰 문제가 되지 않으나 짧音의 경우는 표준 발음뱀 

이 규청되어 있으나 문셔상의 규청만으로 그 설현을 기하기는 매우 어려 

운 것이다. 실체의 발음에 있어 ‘소리의 길이’라든가 ‘흰소리되기’의 찰 

못된 발음 또는 語法에 맞지 않는 말들로 해서 非標準語로 몰고 가는 언 

어 현상을 일상생활에서 심심찮게 청취할수 있다. 그 한 예로 ‘형용사 語

幹+고 있송니다’가 보변화되고있음을 본다. 표준어는매스컴에 종사하는 

천문인들의 입을 통하여 보급되는게 첩경이다. 천파를통하여 전달되는 방 

송인의 육성 발음이 국내외에 전파됨으로써 바른 우리말이 널리 터창게 되 

i는 것이다. 그 킬만이 廣城化와 짧速化를 보장 받을 수 있다. 북한에셔는 

표준어롤 이른바 ‘문화어’란 이룸으로 개칭하여 우리의 그것과는 상당히 

다른어휘 체계와발음법으로그문화어를보급화하고있다. 이러한남북사 

이의 異質化現훌은 국내에서는 感知되지 않으나 2 백만명 가까이 살고 있 

는 중국의 東北三省에 가보면 피부로 느낄 것이다. 표준발읍법엔 규청되어 

있지 않A나(어휘 중심이기 해문). 말의 챔]揚法이나 語尾法에 의한 敬語

홉에 큰 혼란이 있음을 설감한다， 신문， 잡지 풍의 매스마다어(大聚媒體) 

의 전달에 있어서는 우리가 지리척으로 떨어져 있기 혜문에 어캘 수 없는 

일야지만 라디오 동 전따를 이용하는 방송망을 통하여 ‘교양 있는 사랍툴 



8 국어생 활 ’ 90 봄(제 20호) 

의 말인 서울말’을 널리 천따하여 통일훤 한국어 만들거에 힘써야 할 것이 

다. 아울러 複數標揮語를 안정한 이상， 숨겨진 방언 속에서 쏠만한 어휘 

들을 채록하여 표준어화하는 과제도 서둘러야 할 작업이다. 우리의 ‘표준 

어규청’ 中 ‘표준발음법’이 어휘 중싱요로 되어 있기 때뭄에 말의 때]擾法 

이나 語尾法에 의한 敬語 表示 퉁이 소흩히 다루어져 있는 바 이에 대한 

보완의 손질이 필요하다. 

(다) 국어의 로마字 표거법의 통일 

‘ 우리말을 로마字로 적은 실태흘 보연 각양각색이다. 지도상의 표키와 철 

도역의 표기， 도록상의 표기， 간판에서의 표기 퉁이 제각껴 다르다. 물론 

남북한 사이에도 대웅 표커가 다르다. 얼마전 영국에 있는 I.S.0.(국제표 

준화기구)에서 이에 대한 통일을 의뢰해 왔다는 기사를 얽은 척이 있다. 

이러한 표기상의 통일은 국제화시대에 있어서 문화를 누리고 있는 국가로 

서 우션적으로 바로잡아야 할 일들이라 생각펀다. 남북간의 교류는 語文

政策과 같은 非政治的인 과제로 첩근하는 것이 바랍칙하다. 또한 그러한 

캡측이 異質化를 극소화시키는 첫 단계의 방책 내지는 대책이 될 수 있 

다. 

(라) 實用漢字롤 위한 사회 교육 

우리 어휘 체계 속에 자리잡은 漢字語가 전체 어휘의 과반수를 훨씬 웃 

돈다는 것은 이미 상식화된 이야기다. 漢字의 학슐은 한자로써야하는경 

우에의 대웅도 있지만 그보다도 더 중요한 것윤 롬語能力의 강화에 있는 것 

이다. 한자어 자체는 표준어， 비표준어로변별하거나대렵시킬 성질의 것이 

뭇된다. 漢字그자체가강한造語力을지니고， 그것을구성요소로하여 

새로운 어휘들을 수없이 훌훌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新生語에 바르게 대쳐 

하기 위하여서는 그 造語의 語源이 되는 漢字를 익히는 것이 語願學的으 

로 보아 당연한 이론이다. 大學에 와서 한자를 익혀야 하는 遊機能의 시 

대 가 빨리 종식되 어 야 한다. 言蘭機關이 나 出版機關 퉁을 통하여 使用의 

頻度數가 높고 結合力이 강한 實用漢字를 조사하여 일청 한도의 ‘生活常

用漢字’를 뾰l定하여 팀學덤習하게 함으로써 文明 속의 文흡을 만들지 않 

도록 하는 것이 한 나라의 건전한 語文政策이 아니겠는가. 유셔 깊윤 古

題址를 찾는 젊은이 들의 눈에 漢字 • 漢文이 처 西歐의 外國語보다 더 낯 

션 글자로 비추어졌다면 그것이 누구의 닷이라 할 것인가. 文化部는 지나 

천 漢字의 藍用올막을책임이 있음과 동시에 최소한의 실용성 있는 漢字의 
쨌用策을 강구할 책임이 또한 있다. 우리는 漢字文化團속에서 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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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척느 

것이다‘ 

도
 실
 

될 수 없혹므로 짧下의 

인 계획 사업올 추진해야 할 것이다‘ 이웃 

실태 

短期的이어서는 안 되며 

지녀야 하는 것이다‘ 

는 노력 

의 소관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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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장하여 社會性과 時代性에 맞는 文化素養을 제공해야 할 것이다. 신처F 

의 단련을 위한 각종 시설-각종 경기장-도 중요하지만마음의 양식을풍 

급하는 독서는 더더욱 중요하다. 우리 국민들이 갖추어야 할 여러가지 廳

目을 글을 통하여 익히게 될 때 민주주의로 향하는 앞길이 활짝 열리고 맙 

고 밝은 사회가 보장된다 할 것이다. 

m 

語文政策을 말하면서 떠 오르는 두 가지 교차되 는 생 각이 있다. 하냐는 우

리말을 지키기 위하여 애쓰다가 혹독한 매질을 당한 선열의 수난의 역사

요， 다른 하나는 우리 말을 이 지 구상에서 말살하려 들었던 異民族의 彈壓

그것이다. 민족은 혈통을 바탕으로 하여 형성되는 것이지만 결국 민족의 j 

徵表는 언어로 가름할 수밖에 없을 만큼 우리를 하나 되게 하는 거멀못이 

바로 言語인 것이다. 이처렴 생각할 때 세계 속의 한국을 그리고 한국 문 

화를 논함에 있어 우리말 없이는 우리의 존재를 설명할 길이 없어진다. 

영 국 사람들이 영 어 를 통하여 Anglo-Saxonism 적 인 思考에 의 존하듯이 우 

리는 우리말에 의하여 한국척인 사고를 하게 되는 것이다. 생각과 느낌이 t 

담겨진 그 말에 의지해서 우리 고유의 갱신 문화가 피어나는 것이다. 

‘文化의 精華’ 라 할 언어 는 지 금까지 우리 의 온갖 文化를 낳았고， 앞으

로도 걸이길이 우리의 文化를 낳게 될 것이다. 이 ‘문화의 씨’인 말을 바 

르게 셰옴으로써 우리의 思考를 바로 서게 하고， 우리가 사고를 바르게 함

으로써 세계 속에 ‘한국’이라는 文化團地를 확보하게 될 것으로 믿는다. 

체육부에 이어 문화부가 탄생한데 대하여 축복을 보내면서 우리 민족의 우 

궁한 건강(?)을 기대해 마지 않는다. 끝으로 덧붙일 말이 있다. 오늘날

우리 사회에 漢字(漢文)흩書論을 내세울 전시대척인 {삼物이 결코 존재하 

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모든 글자나 글의 펄요가 ‘場’의 지배를 받고 있 

으며 또한 받아야 한다는 文化의 當廳性이다. 정책 입안자는 펀견이 얼마

나 有害로운 것이었는가 하는 것을 역사를 통하여 거듭거듭 음미해야 활 

것이다. 口


